
제21회 현대불교문학상 

치  사

 아무리 매서운 추위라도 생명의 기운은 당해낼 수 없어, 산과 들에는 꽃들의 잔치
가 한창입니다. 이처럼 마음까지 화사해지는 절기에 제21회 현대불교문학상 시상식
을 봉행하게 되어 축하의 마음이 가득합니다. 

 문학은 인간의 삶을 운율이 있는 글로 울림을 담아 표현한 언어 예술입니다. 그러
기에 인류가 진화하고 발전해오는 동안 문학은 인간으로 하여금 진정성 있고, 향기
로운 정신을 지니게 하는데 큰 역할을 해왔습니다. 특히 불교의 사상과 정서가 고
스란히 스며있는 불교문학은 수행정진의 가르침이 내재되어 있어 문학예술의 으뜸
이자 정신의 꽃이라고 여겨지기도 합니다.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는 기술문명의 발달과 각박한 현실 문제로 인해 반목과 불
신이 만연하고, 행복하고 평화로워야 할 삶이 크게 위협받고 있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현대인들에게 무욕의 정신과 자타불이의 삶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기도 합니다.

 문학은 이러한 문명사회를 살고 있는 많은 현대인에게 친근하고 가깝게 다가가는 
긴요한 수단입니다. 현대인의 삶에 꽃향기를 드리우고 정신문화의 삶을 선도해 나
가는 문학인 여러분이야말로 종교가 갖는 역할과 책무를 함께 나누는 또 다른 수행
자일 수도 있습니다. 

 무엇보다 너와 나를 구분 짓지 않고 이웃과 사회를 걱정하며 모든 생명을 깊이 존
중하는 창작이야말로,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어 먼 미래까지도 훌륭한 가치로써 인
류에게 전달되리라 믿습니다.

 오늘 현대불교문학상을 수상하는 수상자 여러분께 거듭 축하의 인사를 드리며, 정
진하는 마음이 점철된 오랜 노고에도 깊은 감사를 전합니다. 앞으로도 불교문학의 
발전에 더욱 더 많은 관심을 가져주길 바랍니다.

 뜻 깊은 자리를 준비해 주신 현대불교문인협회 회장스님을 비롯한 관계자여러분과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께 부처님의 가피가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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